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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따스함이 아쉬워지는 봄의 끝자락 5월, 

바쁜 일상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근처 나들이도 떠나며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의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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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항가이 산맥의
시베리아 낙엽송 숲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몽골은 내륙국으로 면적은 156만㎢로 한반도 면적의 7배 정도이지만 인구는 300만 명으로 인구

가 적은 나라로 수도는 울란바토르이고 21개 주(아이막, Aimag)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 중부에 위

치한 아르항가이(Arkhangai) 주는 면적 5.5만㎢, 인구 10만명으로 평균 해발고는 2414m로 한

라산보다 높고 최고봉은 카랄락타이봉(Kharalagtai peak)으로 3,539m, 가장 낮은 곳은 오르곤

(Orkhon) 강과 타미르(Tamir) 강의 합류지역으로 해발 1290m이다. 

사진1 = 아르항가이의 시베리아 낙엽송 숲



아르항가이에서 가장 큰 산악지역인 항가이 산맥은 몽골 서쪽 

알타이 산맥과 동쪽 헨티 산맥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동

서로 500㎞, 남북으로 300㎞ 뻗어 있고, 허르거 화산과 차강

노르 호수도 항가이산맥에 있다. 항가이 산맥의 산악대는 해

발 1400～1800m의 하부 산악대에는 시베리아 낙엽송 숲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800～2200m의 상부 산악대에는 자작

나무 등 한대와 온대수종이 혼효된 시베리아 낙엽송 숲이 분

포하고 있고, 해발 2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는  관목들이 자

라고 있다. 항가이 산악지대의 주를 이루는 시베리아 낙엽송

(Larix sibirica)은 서부 시베리아, 남부 시베리아 산악지대와 

몽골 북부 산악지역에 자생하며 수고 20～50m, 직경 1m까

지 자라는 침엽수종으로 몽골 산림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470㎞ 떨어진  아르항가이 주도인 체체를렉

을 지나 언덕을 넘어가면 시베리아 낙엽송들이 길 좌우로 숲

을 이루고 있고 초원 한가운데에도 시베리아 낙엽송이 단목으

로 자라고 있어 이 지역에 시베리아 낙엽송이 많이 자라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쪽으로 더 가면 화산활동으로 생긴 촐

로트(Chuluut)강이 나타나는데 협곡을 이룬 강 주변의 암반

위에도 시베리아 낙엽송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다. 

사진2 = 허르거 화산지대의 낙엽송

촐로트강을 끼고 더 가면  허르거 화산과 함께 유명한 차강 노

르 호수를 지나는데 길 왼쪽에 있는 커다란 산줄기가 항가이 

산맥 줄기로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산이 크고 높은데, 

산 중턱까지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만 그 위쪽으로는 나무들

이 보이지 않는데 호수높이가 해발 2000m를 넘는 것을 감안

하면 산 위쪽은 3000m에 가까워 나무들이 못자라는 수목한

계선 위쪽인 것으로 보인다. 

노연 항가이(Noyon Khangai) 보호구역 쪽으로 들어서면 산 

위쪽으로는 시베리아 낙엽송 숲이 자리를 잡고 있고 계곡 쪽

으로는 활엽수 숲이 있고 그 중간에는 광활한 초원이 자리 잡

고 있다. 낙엽송 수고는 20m 정도이고, 굵기도 한 아름 정도

이지만 수령이 큰 나무는 120～190년, 작은 나무도 60년 내

외로 수령이 높다. 분홍바늘꽃이 활짝 핀 곳도 중간중간에 분

포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전에 산불이 난 곳으로 보인다. 시베

리아 낙엽송 숲 외곽의 초지에는 약용식물인 홍경천, 산용담, 

투구꽃 등이 자라고 취나물, 초롱꽃, 금방망이, 긴잎갈퀴 등

도 같이 자라고 있으며 계곡 쪽에는 키 작은 자작나무(Betula 

fusca)가 가득 자라고 있다. 



사진3 = 노연 항가이(Noyon Khangai) 보호구역의 계곡 전경



사진4 = 분홍 바늘꽃이 핀 시베리아 낙엽송 숲 

사진5 = 항가이솜 계곡과 초원 전경   

항가이의 넓은 초원을 지나 산위로 오르면 사면 하부에는 초

지와 전석지 산재하고 있는데 전석지에는 보랏빛 투구꽃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사면 중부에는 해발고가 높고 척박한 

곳이어선지 수령이 50～60년생이지만 수고가 10m 조금 

넘고 굵기도 10～20㎝정도인 시베리아 낙엽송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다. 사면 중부를 지나 위쪽으로 올라가면 평평한 

지역이 나오며 다시 초지가 시작되는데 이 초지에도 홍경천, 

구름 팽이 꽃, 와송 등이 자라고 있어 이 지역의 다양한 식물

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사진6 = 전석지의 투구꽃

사진7 = 수령 200년이 넘는 고산지대 시베리아 낙엽송 노령목

초지 위쪽으로는 다시 시베리아 낙엽송 숲이 나타나는데 산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굵기가 한 아름은 되고 수고가 10m 정

도의 시베리아 낙엽송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데 수령이 200

년이 넘어 보인다. 산 위로 더 올라가면 커다란 나무들은 보

이지 않고 수고가 2～3mn 되는 시베리아 낙엽송이 단목으로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해발 2500m가 넘는 수목한계 지대가 

나타난다. 

전석지 사이에 굵은 작대기처럼 자라는 주바타 골담초(Shag-

Spine, Caragana jubata)가 고산지대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보호를 받는 설연화(雪蓮花, Saussurea involucrata)

도 전석지대 바위 사이에 자라고 있다. 



사진8 = 산림한계선의 시베리아 낙엽송



자세히 보기

사진9 = 전석지의 주바타 골담초 

아르항가이 주는 평균 해발고가 2000m가 넘는 산악지로 허르고 화산, 차강노르 호수 등 자연경관과 숲이 주 면적의 15%를 차지

하고 있다. 이르항가이 주에 있는 해발 3000m가 넘는 항가이 산맥의 산악지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해발고에 따

라 시베리아 낙엽송, 자작나무, 고산 관목 등 다양한 식생과 숲이 분포하는데 시베리아 낙엽송 숲은 대표적인 산악지대의 숲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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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 정선! 
사과 박사를 꿈꾸며...

글_정선군 독림가(篤林家),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정병걸

임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재래종 사과인 능금을 재배해 온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계림유사(鷄林類事, 1103)’에 의하면 고려 중

엽에는 임금(林檎)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홍만선(洪

萬選) 선생이 저술한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사과 등의 재배방법

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1901년 윤병수(尹秉秀) 박사가 미국 

선교사를 통하여 사과 묘목을 들여와 원산 부근에 과수원을 조성

하였는데 이것이 경제적 재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심어

진 품종은 국광, 축, 욱, 홍괴, 유옥 등이었다. 그 후 대구, 원산, 사

리원 지방을 중심으로 사과재배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과는 다른 과수에 비하여 비교적 냉량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연평균기온이 7∼12℃이며, 4∼10월의 기온이 15∼19℃, 6

∼8월의 월평균 기온이 18∼24℃인 온대 북부지역이 적합하며, 

강우량은 연간 1,000∼1,200㎜가 적당하다. 토질은 토심이 깊

고 토양산도가 pH 5.5∼6.5인 사양토가 적당하여 강원 특별자

치도 지역 특히 정선지방이 사과 재배의 적지로 여겨진다.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은 204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1.8도 오르

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가정해 과일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차례상 과일은 

사과다. 사과는 지난 30년 동안 주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도 지역에서 재배됐다. 2030년대 내륙 지방에선 사과 재배 

적지가 대부분 사라지고, 2050년대엔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산

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과거 중·고교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출제됐던 ‘대구 사과’는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사과 재배지는 청송, 안동, 영주, 장수 등으

로 위도를 높이더니 그 옛날 화전(火田)의 역사가 배어있는 정선

군 임계면의 고랭지 배추밭을 밀어내고, 정선·평창·영월·홍천을 

넘어 접경 지역인 양구·철원·고성까지 거침없이 북상하고 있다.

사과 주산지로 통했던 경북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강원 고랭지로 

서둘러 이주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농업 현장에

서 체감하는 변화상은 지구 온난화 북상 속도 보다 더 빠르다. 해

발 고도가 높은 고랭지 사과는 과육이 치밀하고 단단해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풍부한 일조량에 일교차가 큰 기

후 특성이 맛을 좌우하는 ‘명품 사과’ 생산을 돕는다.

농촌진흥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쯤 국내 사과는 ‘강원산

(産)’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감자’로 대표되던 강원특

별자치도의 애칭이 ‘사과’로 바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필자는 

반가움보다 위기감이 앞서는 것은 기후변화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정선에서 산림공무원(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으

로 근무하면서 산림보호 순찰을 위해 이륜차로 정선읍 광하·귤암·

가수리, 신동읍 운치·덕천·조동리, 임계면 용산·덕암·골지리(現 

문래리) 등 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과 묘목을 심은 것을 

목격했다. 현재 정선군 지역에 40여 ha(약 120,000坪)의 산림

을 10여 년 째 경영하고 있으면서 산벚나무 개화 및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매년 앞당겨 짐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정선지역이 ‘명품사과’ 생산의 적지라고 말하는 소릴 듣는다. 우

리나라 사과의 주산지는 아직 경상북도 주변 지역으로 수십 년간 



사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이 전국 생산량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재배면적 1

∼2위는 안동시(2,985ha)와 청송군(2,831ha) 이다. 이어서 영

주시(2,604ha)와 의성군(2,287ha)이고, 인근 지역에 봉화군

(1,560ha), 충주시(1,396ha), 문경시(1,390ha)가 주 생산 지

역이다. 정선지역은 259ha 면적에 약 7천여 톤 생산 중이며, 근

래에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과 재배의 확대와 생산량 증가를 위해 정선군, 인제군, 철원군 

등에서는 전문 농업인 육성책으로 시장·군수가 농업대학장을 맡

아 사과대학교를 개설하여 1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선군에서는 2009년부터 아리아리정선 농업

대학을 개강하여 지난해까지 15회, 1,01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

여 귀산촌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 전문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다.

정선군의 사과 전문학과는 주 1회 매주 목요일 강의가 진행되며 

총 23회, 112시간의 학사일정을 통해 사과 수형 및 정지 전정, 사

과 결실 관리,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사과 품질관리 등 명품 사

과 재배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교

육비(수강료, 실습비, 교재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5월(농번

기)과 7월(혹서기)에는 수업을 제한하는 등 농업이 주업인 교육

생들에게 편의가 제공된다. 정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천)에서 

주관하여 전체 교육일정과 실습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필자는 농업과 임업은 공존 관계라고 생각하기에 임계 지역에 소

재한 임야 일부를 산지의 산림소득작물(우산고로쇠 수액 등)과 

연계하여 농지(田)와 함께 사과나무를 심어 농·임업 복합경영을 

하고자 한다. 



자세히 보기

이에 재배기술을 배우고 익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공급하여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와 국민들에게 청정 먹거리 제공에 조금이나마 기

여하고자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에 지원, 합격하여 지난 2월 15일에 동료 신입생 50여 명과 함께 입학식을 치렀다. 아리아리정선 농업

대학장인 최승준 정선군수는 입학식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의 교육과정을 전문화하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정선군의 농업·농산촌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동료 신입생들을 대표하여 사과 재배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으로 향하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사과 박사를 꿈꾸며 희망의 길을 걷고자 한다.

https://www.tkfea.or.kr/ko/board/common/board_view?menu_cd=204&bbs_id=W2301&board_seq=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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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2_12_07&cmsId=FC_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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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fca.re.kr/sub0201/view/id/237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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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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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kfea.or.kr/edu/lecture/lecture_view?course_cd=1125281
https://www.tkfea.or.kr/edu/lecture/lecture_view?course_cd=1125281
https://www.tkfea.or.kr/edu/lecture/lecture_view?course_cd=1125281
https://www.tkfea.or.kr/edu/lecture/lecture_view?course_cd=1125275
https://www.tkfea.or.kr/edu/lecture/lecture_view?course_cd=1125275


비대면·대면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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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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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 가족과 함께하세요”

https://www.tkfea.or.kr/edu/board/common/board_view?menu_cd=222&bbs_id=E1101&board_seq=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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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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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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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 가족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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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kfea1234



